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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세례명을 바꿀 수 있나요?
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현재 세례명 변경은 원칙

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2015년부터 적용된 원칙으로 

춘계 주교회의에서 의결된 바에 따른 것입니다. 세례

명 변경은 물론, 견진성사 후에 새로운 이름을 덧붙이

는 것도 더이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.

그러나 세례명 변경 불허를 융통성 없는 행정이라

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.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

는 것은 훌륭한 신앙의 선조였던 성인을 본받으며 새

로운 삶의 목표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. 세례명이 담은 

이러한 내용과 의미를 감안한다면, 신앙생활의 중간

에 세례명을 바꾸는 것은 처음부터 불필요한 일이 아

닐까 싶습니다.

오히려 세례명을 선택할 때, 단지 어감이 좋고 부르

기 편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던가, 해외 유명인의 이름

을 따오기 위해 고르는 것 등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

다. 그런 종류의 선택은 세례명을 통해 추구하는 본래

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교회는 이

미 중세 시대에 이교도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선택하는 

풍습이 일부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했던 모습을 목격했

습니다. 이에 따라, 세례명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

것을 경계하기 위해, 교회는 그리스도교식 이름만을 

세례명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해당 지침은 지

금도 교회법에 비슷한 규정으로 남아 있습니다. “부모

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성

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보살펴야 

한다.”(교회법 제855조)는 조항이 그것입니다.

만약, 불리는 이름에 민감한 주변분들, 가령 어

린 자녀들이 세례명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면 차라

리 이렇게 권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. 부르는 방식

을 바꿔보라고 말이죠. 세례명은 많은 경우에 성인의 

이름이기 때문에 언어권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

수 있습니다. 가령, 미카엘은 라틴어식 표현으로, 영

어로는 마이클, 프랑스어로는 미셸, 스페인어로는 미

겔, 러시아어로는 미하일 등으로 불립니다. 표현은 다

르지만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다른 표현

으로 부른다고 세례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. 물론, 

신앙의 목표로 삼을만한 성인의 삶을 비롯한 세례명

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

겠죠?

�  �성직자와 수도자의 정년은 어떻게 다른가요?

직업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년이 있습니다. 학교 선

생님은 만 62세가 되면 정년퇴임을 하고, 공무원도 만 

60세가 되면 은퇴를 하죠. 아마 성직자나 수도자의 정

년이 궁금하셨던 것은 이 교회 내 ‘직업’들은 특성이 어

떤지 궁금해하시던 와중에 나온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

다. 그러나 성직자와 수도자는 직업이 아닙니다. 성품

성사와 수도서원을 통해 받는 ‘신분’입니다. 수도자는 

서원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수도자로 

살게 되며, 특히 성직자는 철회될 수 없는 성사의 효력 

안에서 한 번 성직자가 되었다면 계속 성직자로 남게 

됩니다. 교사가 교사직에서 은퇴하는 것과는 달리, 할

아버지가 할아버지라는 자리에서 은퇴하는 것은 불가

능한 것과 비슷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, 은퇴 사제, 사

제 은퇴식 등의 용어는 잘못된 단어입니다. 신부님들

도 만 70세에 정년을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

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본당신부로서

의 정년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 이후로도 복음을 선포

하고, 성찬례를 집전하며, 공동체를 일치시켜야 한다

는 교회의 3대 직무를 대신해야 하는 사제로서의 본질

적인 역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따라서 은퇴 사제, 은

퇴식 등의 표현보다는 원로 사제, 원로 사제 감사미사 

등의 표현이 바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.

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

「�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」 이벤트에 

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.


